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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IRB승인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시
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SPSS 23 version). 연구 결과, 공감능력은 성별
과 양의 상관관계(r=.179, p=.029),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과 음의 상관관계(r=-.231, p=.005), 진로준비 행동은 실습
병원 수와 양의 상관관계(r=.178, p=.030)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β=.19, p=.020) 진로준비 행
동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했으
며,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empath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Nursing Students and the 150 people who underwent descriptive research 
targets, data collection period was done by November 30, 2019 from IRB approval. The data wer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Nursing Students (SPSS 23 ver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empathy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ender (r=.179, p=.029), self-estee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erformance (r=-.231, p=.00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practice hospitals(r=.178, p=.030). As the empathy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mproved (β
=.19, p=.02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creased. Through this,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e need and direction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towar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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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
리적이며 올바른 진로목표의 실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1]. 즉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
인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 구체적인 차원에 진로준비를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중간 단
계로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준비되고 발달해 나아
가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지는 시기이며[2], 이러
한 과정에서 진로의 탐색 및 결정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
험하는 간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건강 요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문 간호지식을 배
우고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게 된다[3]. 또한, 간호
대학생의 경우 간호학을 선택하는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
로가 결정된다.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
률로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이 됨으로써 진로에 대해 깊
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은 본인의 적성을 고
려하기보다는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높은 취업률을 우
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
족하거나 부모나 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
우가 많은 실정이다[5]. 또한, 진로탐색활동은 간호대학 
입학 이후 재학 중 임상실습현장을 경험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적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6]. 이와 같은 경우, 
타 전공 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준비과
정과 탐색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7]. 이와 같이 진로준
비행동이 부족한 경우 취업 후 사회생활 적응력이 떨어
지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어려움을 갖고 이직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함으로 인해 다른 보건 관련 직업군들에 
비해 낮은 업무 만족도, 높은 조기이직율의 원인 중 하나
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9,10].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탐색과 성공적인 취업, 사회적응력을 높이
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갑작스런 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
속적인 자신의 탐색과 경험을 토대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인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야 한다[11]. 진로준비행동은 개인
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ent, Brown, 
Hackett(1994)[12]은 자기효능감, 개인적 목표, 결과기
대라는 인지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준비행동을 살
펴보았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 먼
저 우선 시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
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보다 안정된 진로준비행
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1].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진로정
체감, 전공만족도,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등의 관계를 확
인하는 연구[10,11]가 주로 시도되었고, 영향요인을 살펴
보는 연구는[11] 부족한 실정이며, 공감능력과 자아존중
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
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 내적 특성요인을 지속적
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
시키고 진로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필
요한 중재방안과 이를 위해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요인 파악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관성 연구가 적
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
로준비행동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올바른 진로준비를 
위한 중재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간

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및 진로준비행동간

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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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
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
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참여 대상자는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일개 대학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대
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독립변수 9개, 유
의수준(α) .05, 효과크기 .15, 검정력(1-β)을 .90로 하고 
선행연구[15]를 기초로 하여 표본의 수가 136명 이었으
나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강일 등
(2009)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14]. 도구는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공감
으로 개념화했으며, 인지적 공감으로는 관점취하기, 상상
하기로 구성되며, 정서적 공감으로는 공감적 관심, 개인
적 고통으로 나뉘진다. 도구는 4개영역, 7문항씩 총 28
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나를 잘 표현하지 못
한 문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5
점까지로 되어 있다. 9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환산 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저
자 연구에서는 Cronbach’s a는 .80, 검사 재검사 신뢰
도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0이
었다. 

 
2.3.2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

재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검사지(Self-Esteem Inventor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
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997)의 척도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고태용

(2008)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
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
된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 등 2개의 하위요인과 총 1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승인(인간-006-20190114)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
고, 자료 수집 기간은 IRB 승인일 부터 2019년 11월 30
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절차
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나 불편함이 발생 될 때 
연락 가능한 연구책임자 연락처와 기관연구윤리위원회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익명으
로 처리한 후 독립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여 연구용으로 
명시하여 보관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암호화된 컴퓨터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문서
를 보관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에 대한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
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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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1.3%, 여학생 78.7%였고, 학년은 1~2학
년 40.7%, 3학년 42.7%, 4학년 16.7%였다. 종교 유무는 
무교가 58.2%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는 적성에 맞아
서 33.3%, 봉사직군을 갖기 위해 10.0%, 부모님의 권유
로 10.7%, 높은 취업률 26.0%였다. 임상실습 병원수로 
4~5개가 58.7%로 많았으며, 진로상담으로는 친구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28.7% 이
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는 보통 50.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이 50.7%로 가장 많았
으며, 주거형태로는 자가 66.7%가 가장 많았다.

3.2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 평균 평점은 3.36점, 
자아존중감 평균평점은 32.04점, 진로준비행동의 평균평
점은 2.79였다.

Variables Min Max Mean±SD
Empathy 2.21 4.29 3.36±0.40

Self-esteem 15.0 50.0 32.04±3.6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2 5.00 2.79±0.63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main variables

3.3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공감

능력은 성별(r=.179, p=.029)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r=-.231, p=.0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진로준비 행동은 실습병원 수(r=.178, p=.030)와
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Variables Empathy Self-estee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r(p) r(p)
Sex .179

(.029)
.142

(.083)
.028

(.732)
Grade point 

average
-.124
(.130)

-.231
(.005)

-.019
(.820)

Number of 
practice hospitals 

experienced
-.154
(.060)

-.061
(.460)

.178
(.030)

Empathy .312
(<.001)

.243
(.003)

Self-esteem .312
(<.001)

.210
(.01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43
(.003)

.210
(.010)

Table 3.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s

(N=15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18(78.7)

Male 32(21.3)

Age(years)　
<24 97(64.7)

24-26 28(18.7)
27-30 15(10.0)
31< 10(6.7)

Nursing student grade
1-2 61(40.7)
3 64(42.7)
4 25(16.7)

Religion No 87(58.0)
Yes 63(42.0)

Motivation for the 
Department of Nursing

Suitable aptitude 50(33.3)
A job to serve 15(10.0)

High school grades 3(2.0)
Parental invitation 16(10.7)

High employment rate 39(26.0)
Belief in nursing 17(11.3)

Other 10(6.7)

Grade point average
4.0< 14(9.3)

3.0-3.9 112(74.7)
2.0-2.9 22(14.7)

>2.0 2(1.3)

Number of practice 
hospitals experienced

No 35(23.3)
1 19(12.7)

2-3 8(5.3)
4-5 88(58.7)

Who do you get career 
counseling from?

Parents 43(28.7)
Brothers and sisters 18(12.0)

Friend 69(46.0)
Advisor 12(8.0)
Other 8(5.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elf-assessed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5(3.3)
Good 24(16.0)

Usually 76(50.7)
Poor 39(26.0)

Very Poor 6(4.0)

Economic status
High 30(20.0)

Middle 76(50.7)
Low 44(29.3)

Residential status
Home 100(66.7)

Boarding house OR lodging 35(23.3)
Dormitory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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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Table 4와 같다. 상관분석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상
관이 있다고 나타난 실습병원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6.29, p=.002),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 분포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
과 공차한계의 최대가 .902, VIF는 1.108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고, 모형의 오차
항 간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Fig. 1과 같이 
산점도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잔차의 등분
산성도 만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
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β=.19, p=.020) 진로행동 변화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β t p R Adj. R2　 F(p)

(Constant) 15.56 1.71 .089

Empathy .19 .20 2.36 .020 .28 .07 6.29
(.002)

Self-esteem .44 .15 1.78 .076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 competency

Fig. 1. A scatter plot of the mountains dividing 
empathy and self-esteem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자아존중

감,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하고, 관련된 변인들이 진로준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진
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으로 3.36점이며,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진아(2018)연구에
서 공감능력이 3.47점, 김은희(2018)의 연구에선, 3.51
점이였다. 또한, 김혜진과 이명선(2015)의 선행문헌에서
도 3.58점으로 공감능력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15,16,17].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을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공감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선행연구 결과[17]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
의 공감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보면 간호대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1.3%를 
차지하고 있어 선행연구의 남학생의 비율보다 높기 때문
에 공감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50점 
만점에 32.04점으로 분석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남문희와 이미련[18]의 연구에서 5
점 만점에 3.42점, 김진혜, 전형상과 이지훈[19]의 연구
에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일반대
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5점 만
점에 평균 2.79점이었다. 본 연구와 간호대학생에게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한 박혜선과 김봉환(2018)[3]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3~4학년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평균 2.67점으로 
선행문헌과 본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간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중간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시점부터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고, 졸업과 동시
에 취업을 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반해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성별, 자아존
중감과 학업성적, 진로준비 행동과 실습병원 수가 상관관
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변화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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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은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 스스로 정서를 유연하게 조절 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본인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
하는가 하는 자아존중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변인으
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
아존중감은 예비간호사로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에 중요한 변인[20,24]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재학기간동안 공감능력과 자아존
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들에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대학생들에게 진로준비행
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로목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목표설정과 동시에 목
표 성취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간호대학생 스스로
가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1]. 

이러하듯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적 특성요인을 통제한 후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을 투입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을 보였다. 

더욱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관련 문제의 적응과 해결
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 달성을 실
행하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준
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되며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1].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빠르고 충분
할 경우 성공적 취업 및 직장에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게 된다.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부족
할 경우에는 취업의 실패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2]. 즉 진로준비행동은 진
로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성공적
인 취업 및 직업영역의 진입을 위해서는 진로의 결정과 
준비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
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요인인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함

양을 위한 간호학과 교육과정 상의 체계적인 교육과 다
양한 경험, 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
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
력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유지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
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2019년 다소시간이 경
과된 부분과, 일개 도시의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연구의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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